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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면  부 대  탐 방

탱고 경비중대

부 대  탐 방  후 보 지  신 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7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 면  행 사  소 개

미 독립기념일

7 면  자 유  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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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안 녕 하 세 요

미스코리아 미 백명희

지난 6월 25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는

6.25 전쟁 발발 51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합

동 군악 연주회가 있었다. 이 연주회는 51년

전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한 국내외참전용

사들의 공적을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육군 참모 총장 길형보 대장

과 주한 미 8군 사령관 Daniel R. Zanini 중

장이 한미양군의 우호 증진을 위해 계획했

다.

연주회는 한미 합동 군악 연주회라는 제

목답게 한미 양군의 군악대가 마치 하나의

인기 시인이기도 한 용혜원 목사 초청 용산지역대 통합 정훈 교육이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30분 용산 메인 포스트의 발보니 극장에서 열렸다. 이재

율 용산지역대장의 소개로 강단에 선 용목사는 '이 세상에 그대만큼 사랑하

고픈 사람이 있을까'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를 낭송하며 교육

을 시작한 후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한 시간 반 동안 특유의 입담과 재

치로 병사들을 끌어들였다.

용혜원 목사는 '문학과 의식'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45권의 시집과

2권의 시선집을 비롯한 84권의 저서를 내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정훈교육 도중에도 눈에 띄는 병사 몇 명을 즉석에서 불러내어 그들의

꿈을 물어본 후 자신의 새로 나온 시집 '지금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

을 나누어주었다.

용혜원 목사는 교육에서 '변화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계획을 세워 밀고 나가자, 아집을 깨뜨리

자, 자기 자신이 속한 곳에 뚜렷한 확신을 갖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모두 나

약한 것이 있고 연약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우, 나라, 가정이 필요하다

고 하며 평생토록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너무 완

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는 말자고 했다. 또한 자기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

고 자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당부했으며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자고 역설했

다. 그밖에 삶이 목적이 분명할 때 멋지게 살 수 있다며 "인생은 한 번 뿐이

다. 멋지게, 신나게, 열정적으로 살자"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딱딱한 군대

생활에서 유머와 여유, 꿈을 갖고 생활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당

부하였다.

한미 합동 군악 연주회

군악대처럼 연주 위치 마저 한 미 양군이 섞

인 완벽한 '합동' 연주를 선보여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연주회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케이슨 중

령의 인솔하에 내한한 미 해럴드 팡파르단

(U.S Army Band Herald Trumpets)이 멋진

트럼펫 연주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행사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의 스테이지 마칭으

로 시작 되어서 경원대 합창단과 한 미 합동

군악대가 연주하는 '한강의 기적'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 약 한 시간 반정도 동안 진행되

었다. 더욱이 이 행사에서는 기

존의 양악만의 연주회가 아닌

양악과 국악 그리고 사물놀이

의 협주로 참석한 국,내외의 귀

빈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행사에서 'God Bless The

U.S.A' 라는 노래를 불렀던

Eighth U.S. Army Band Vo-

calist Jamie Bukley 하사는

"Music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It can break down

barriers and strengthen

relationships.  I sang 'God

Bless The USA'.  I've sang that

song a million times, it's al-

ways special.  But, every

once in a while, I get to sing it

at event that makes it even

more so. Last night was one

of those events" 라고 말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미 8군 34

지원단 소속의 Dool Kim 이병은 "I know

51 years ago today, the Korean War broke

out. It was a meaningful event. 51 years

ago, we fought together to keep peace

and freedom in this country. And today

we performed music together to remem-

ber those who gave their life to defend

Korea. We should remember that" 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용산지역대 통합정훈

일병 박준영카투사 신문 김태완

KORUS 일병 김남관

일병 김남관

KORUS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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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용산 서울 아메리칸 하이스쿨 선발팀과

성남고등학교팀 간의 친선 야구경기가 지

난 6월 26일 오후 2시 용산 사우스 포스트

에 위치한 Field #7에서 있었다. 서울 아메

리칸 하이스쿨 선발팀은 아직 정식 야구부

는 아니다. 서울 아메리칸 하이스쿨은 두

달 전 일본의 고등학교 리그인 Canto Plains

Division측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았으나

정식 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응하

Seoul American High School 친선 야구대회

지 못했다. 이에 정식 야구부 출범을 위해

Youth Service Center에 속해 있는 Senior

Division소속의 세 개 팀에서 선발테스트를

통해 선수들을 규합한 후 2주전 팀을 조직

했다. "아메리칸 하이스쿨은 내년에 정식

야구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이

번 시합의 주최자이자 아메리칸 하이스쿨

선발팀 감독인 UNCMAC(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ecretary 소속의 Martin

Glasser 대령은 "아무쪼록 이

번 시합이 야구팀 창설의 시작

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용산 서울 아메리칸 하이스

쿨을 상대한 성남고등학교 야

구팀은 작년 전국대회 우승을

비롯해 올해에는 전국대회에서

두 번이나 4강에 진출한 강팀

이다. 성남고의 백운섭 감독은

"23년 전 선수로서 미국학생들

과 이곳에서 시합을 가진 적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아메

리칸 하이스쿨 팀은 아직 조직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 강

하지는 않지만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고등학교 2루수 이종호

군은 "무엇보다 자율적인 야구

스타일이 인상적이다"라며 상대팀을  평했

고 아메리칸 하이스쿨 투수 Leo 는 "이번

친선 경기는 야구팀을 만드는 데 좋은 경험

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는 난타전 끝에 성남고등학교가 용

산 서울 아메리칸 하이스쿨 선발팀을 17-

12로 눌렀다.

워리어 올림픽(Warrior Olympic)이 지

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미 2사단 캠

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워리어 올림픽은 미 2사단에서 새롭게

마련한 체육대회로써 육상, 수영 등의 기초

체육에서부터 농구, 배구, 축구 등의 구기

종목 및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사격,

워리어 서바이버(Warrior Survivor)등 15개

의 종목으로 구성되었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

대회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 부

대의 전우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였다. 수영 대회를 기획한 제 4 화학중대

딜(Deal) 하사는“병사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평소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운

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고

전했다.

사격 대회는 워리어 올림픽에서 어

렵다는 수식어가 붙는 종목 가운데 하

나이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9보병연

대 2대대 본부에서 행군을 시작하여

아파치 사격장(Apache Range)에 도

착한다. 2명이 M16A2나 M4 소총으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 사격을 하고 다

시 행군을 하여 포메로이 사격장

(Pomeroy Range)에 다다른다. 포메

로이 사격장에서는 나머지 2명이 M9

권총으로 응급처치와 사격을 하고 나

서 다시 2/9 보병대대 본부로 행군하

여 오는 순서로 순위가 정해지는 경기

이다.

사격 대회에 참가한 9 보병연대 2대대

프랭크(Franc) 상병은“(사격대회)와 같은

전사들의  한마당!  워리어  올림픽  폐막!
기회를 통해 전투병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

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과 시간을 이용한 운동 경기가 끝나면

저녁부터는 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7월 1

일, 캠프 스탠리(Camp Stanley)를 시작으

로 7월 2일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7월 3일에는 캠프 하우즈(Camp

Howze),  4일에는 캠프 케이시(Camp

Casey)의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축제 기

간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인근 지역 주민들

도 배려해

부대를 개

방하였다.

캠프 레

드 클라우드에서 열

린 7월 2일 축제에

서는 바이올리니스

트 유진 박씨를 비롯

해 세계 토마호크

(Tomahawk) 던지기 대회 우승자인 마이크

‘아이언포스트’콜리쉬(Mike"Ironpost"

Kolisch)등이 축하 공연 펼쳤다.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캠프 레드 클라우

드를 방문한 단국대학교 2학년 이은미(20)

씨는“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

이 많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리

고 “밖에서와는 달리 공연 자체가 관객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같

다”고 전했다.

 2일의 저녁 행사는 불꽃놀이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랐다. 오후 9시부터 20여분에

걸쳐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은 가족 단위

및 친구들과 함께 군부대를

찾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집

중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 신

설동의 허재웅(22)씨는  미

군부대에는 처음 와보지만 예

상했던 것 이상이었다고 생

각한다. 색다른 문화를 접한

것 같고 군부대라는 고정관

념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다 고

전했다.

왼쪽 사진 이병 김태현. 캠프 레드 클라

우드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한 유진박이 열연

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위 사진 유후선. 1/503 보병대대

소속 넌(Nunn), 로랜드(Rowland), 제프리스

(Jeffries) 중위가 워리어 서바이버에서 다음

목적지를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 사진 병장 조주홍. 1/72 전

차대대 소속 핸더슨(Handerson) 중위가 수

영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병장 조주홍

Indianhead Reporter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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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병장 장재영

탱고 경비중대 1소대

상병 송 강

탱고 경비중대 1소대

상병 이재진

탱고 경비중대 본부소대

일병 홍현철

탱고 경비중대 1소대

The state-run company lodged its

application for the south-north coopera-

tion fund

lodge: 제기하다, 제출하다

해석: 관광공사, 남북협력기금 신청

서 제출

Seoul forms task force on asylum

for NK family

asylum: 망명

해석: 정부, 북한탈출가족 망명대책

반 편성

The North Koreans currently taking

refuge in the UNHCR office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

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

무관

해석: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에

피신 중인 탈북자

The military's reaction to North Ko-

rean vessels during their recent intru-

sions

intrusion: 침입, 침투

해석: 북한선박침입에 대한 군의 대응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refused

to renounce their allegiance to communist

North Korea

renounce: 포기하다

allegiance: 충절, 충성

해석: 장기수 정치범, 북한에 대한 충성

심 버리지 않아

Members of the Assembly's Defence

Committee engaged in a war of words

Assembly's Defence Committee: 국회

국방위원회

해석: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 설전벌

여

Political offensives which drive a wedge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ublic

drive a wedge: 분열시키다

해석: 군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공

세

Assuming responsibility for the latest fi-

asco

fiasco: 큰 실수, 실패

해석: 최근 실수에 대한 책임 떠맡기

Unfair trading activities in a similar way

as is used by many conglomerates

conglomerate: 재벌

해석: 재벌들이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

의 불공정거래

All influential vernacular dailies were

included on the list

vernacular dailies: 국내일간지

해석: 영향력있는 국내 일간지 모두 명

단에 올라

The Dong-a Ilbo was slapped with the

largest charge at 6.2 billion won

slap: 모욕하다, 비난하다

해석: 동아일보, 가장 많은 과징금 62억

부과로 비난받아

The government's decision is expected

to help revive the moribund project

moribund: 빈사상태의

해석: 정부결정, 빈사지경에 이른 계획

되살릴 것으로 기대

Volatile inter-Korean relations have

marred the smooth progress of the

project

volatile: 불안정한

해석: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진행에

차질

The cash-strapped Hyundai has not

been able to make full payments since

early this year

cash-strapped: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해석: 현대, 자금난으로 금년초부터

지불금 완납못해

The appellate judges said the trial

judge ̀ `seriously tainted'' the case with

his derogatory comments about Bill

Gates

appellate judge: 항소 판사

해석: 항소 판사, 예심판사의 빌게이

츠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이번 재판건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비난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막상 자대에 와

서 느끼는 선임병에 대한 낯선 기분은 아직

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사회와는 또 다른

부대에서의 환경...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게 되는 선임병에 대한 신뢰는 군생활

의 보람입니다.

한마디: 동기들아! 얼마 안 남았다. 힘

내!

제가 처음 이 부대에 들어왔을 때 낯설

어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인데도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습

니다. 다른 어떤 부대원보다 더 친해서 근

무가 끝났을 때 고마움으로 함께 식사한 경

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분이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때까지 좋은 후배로

남고 싶습니다.

김석 병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은 떠났지만 얼마전까지 있던 저희

조장이 달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래서 PT시간이면 어김없이 한강을 뛰곤 했

는데 저는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대하신 박성두 병장

이라는 분은 항상 저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군가도 같이 부르면서 저의 용기를 북돋아

주곤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 분

의 작은 행동이 저로 하여금 선임병의 의미

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습

니다.

자대배치를 받고 한 두 달이 지난 신

병 때였는데, 근무 중 조는 실수를 저질

렀는데 그만 중대장님에게 들키고 말았

습니다. 순간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무

섭고 어렵기만한 고참들이었다. 그러나

막상 고개도 못들고 고참들 앞에 섰을

때, 고참들은 가볍게만 나무랄 뿐 나의

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주

었습니다. 신병 때의 힘들었던 기억이지

만 또한 선임병들과 마음의 간격을 줄일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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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장호 일병에게 AT-4(M-136

launcher)조작법을 지도 중인 문석

환 병장.

2. 야간 근무조(우측부터: 이병 전

문수, PFC. Sean Maxwell, 상병 김

성진과 상병 송강)의 Guardmount

inspection 중인 이영재 병장.

3. 한태희 상병의 MOPP suit를

점검하는 NBC 훈련 Instructor 임재

식 병장.

4. 중대원들에게 CTT 교육 지도

중인 김석 병장.

5. 김경천 병장에게 선임병장직

을 임명하는 CPT. Lewis 와 진급을

하는 안재환 상병.

우리 카투사는 보직에 상관없이 나라를

지킨다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하지

만 군인은 뭐니뭐니 해도 야전에서 직접 총

을 들고 있을 때,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을 실감할 수 있다. 용산의 유일한 전투부

대, 탱고 경비 중대를 방문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남의 CP TANGO로 먼 길을 오

가며 그곳을 지키는 경비소대원들과 그들

을 지원해주는 본부소대원들의 힘들지만 보

람 있는 일상을 담아본다.

중대구성은 본부소대와 경비 1소대, 경

비 2소대로 이루어져있다. 본부소대는

Supply, Training, Security Manager, RSO,

Dining Facility에서 일하는 행정병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2개의 경비소대는 각각 3개

의 분대로 편성되어 있다. 약간 생소한 개

념인 Security Manager란 CP TANGO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탱고경비

중대에서 가장 필요한 보직 중의 하나이다.

미군에 기무대가 없기 때문에 CP TANGO

총괄 기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일을 카투사

가 맡고 있는 것이다. 탱고경비소대원들의

평상시 임무는 성남에 위치

한 CP TANGO를 경비하는

일이다. 전체 2개의 경비소

대 각각의 3개 분대가 있고,

그 중 한 소대의 2개 분대가

12시간씩 교대로 주·야간

근무를 수행한다. 이 때 나

머지 1개 분대는 Escort 및

다른 분대원들의 근무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

비 1소대와 2소대는 이와 같

은 업무를 2주를 주기로 하

여 서로 번갈아가며 수행한

다. 즉, 1분대가 첫 주에 주

간근무를 서게 될 경우, 2분

대는 야간근무, 3분대는 Es-

cort 조가 되어 Escort업무

를 하거나 1·2분대원들 중

off 등을 통하여 근무를 서

지 못하는 경우에 생긴 결

원을 보충해주는 일을 한다.

365일 빠짐없이 근무를 서

야하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

가 있는 조는 off를 받지 못

한다. 따라서 에스코트 조가

됐을 경우 에스코트가 없는 날 등을 이용하

여 하루정도 더 보상 off를 받는 식이다. 2

주 후에는 1분대가 Escort 조가 되며 2분대

가 주간근무를 3분대가 야간근무를 하게 되

고 다시 2주 후에는 2분대가 Escort 조가

되며 3분대는 주간근무를 1분대는 야간근

무를 하는 식이다. 이러한 업무를 소대별로

보면 1주 근무소대 그 다음주 비근무소대

가 되어 2주를 주기로 업무가 돌아간다. 근

무소대는 주간근무, 야간근무, 에스코트근

무를 맡게 되는 것이며 비근무소대는 Main-

tenance(정비), Detail(부대관리) Training

(훈련)을 받게 된다.

Training은 주로 JSA지역 훈련장으로 간

다. Training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협조

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날짜가 언제일

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단 날짜가

정해지면 꼭 training을 하는 주가 아닌

maintenance, detail 등을 하는 경우라도 훈

련에 나갈 수 있다. 가장 큰 훈련은 RSO&I

와 UFL로 이 때는 한미연합사 지휘사령부

가 CP TANGO로 바뀌기 때문에, 탱고경비

중대 전체 인원이 탱고지휘소 기지방어, 내

부방어, 화생방 등과 훈련 출입자 통제 및

시설물 관리를 책임진다. 기타 훈련으로는

한국군 55사단 172연대 1대대와 연계하여

탱고지휘소 연합방어훈련(Combined De-

fence Exercise)으로, 한국군 특전사가 대

항군으로 활동하여 강도높은 지휘소 방어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이 훈련에서는 중대

의 전 화력을 지휘소 각 벙커에 배치하여

공포탄을 쏘는 등 실제 전시상황이 연출된

다. 10-1월 사이에는 MOUT(Military Op-

eration on Urbanized Terrain) Training을

하는데 이는 예전 JSA지역에서 실시하던

훈련으로 도시지형지물 하의 시가전투이다.

건물 안에 있는 적을 전부 제거하는 건물

Clear라고도 하며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다.

영화 '쉬리'의 첫장면을 연상하면 쉽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TANGO경비중대는 보병중대다 보니 사

격을 많이 나간다. 더불어 모든 소대원은

두 개 이상의 총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가 M249(SAW)으로

이것은 M60이 공용화기로는 무겁기 때문

에 분대 화력지원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다. M249은 분대지원화기로 각 분대별로

M249 Gunner가 있다. IMT나 Combat Live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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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등의 훈련을 나갔을 때  Gunner들은

분대 인원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해준다. 또한 각 분대장급 인원

들은 M203라는 유탄발사기를 갖고 있고 이

것에 대한 Qualification을 얻기 위해 사격을

간다. 물론, 용산의 다른 부대도 M249이나

M203가 배치되어 있고 사격 훈련도 종종

나가겠지만, 탱고경비중대에서는 그런 훈

련이 일상사처럼 이루어지고 화기운영면에

서도 월등한 우위를 보이는 등 실질적인 면

에서 용산의 여타 부대와 차이가 난다.

CP TANGO에는 경비를 총책임지고 있

는 SOG(Sergeant of Guard)와 경비병들의

교대 및 SOG의 보조업무를 책임지는 COR

(Commander of Relief)이 있다. 예전에는

카투사가 SOG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

데 요즘은 카투사도 능력을 인정받아 SOG

로서 활약하고 있다. 그만큼 미군내에서 카

투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

영한다.

현재 미군 35명에 카투사 51명의 비율

이다. 현재 카투사들도 NCO급 이상이면 M9

에 대한 Qualification을 획득했을 경우에 한

하여 그것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CO급 이상만이 M9을 소지하고 근무를 서

게 된다.

근무를 나가기 전 소대원들의 준비상태

를 점검하는 Guard Mount는 보통 오전과

오후 8시 20분에 실시한다. 9시부터 실제

적으로 교대가 되고 근무가 시작된다. 가드

마운트 실시 중 SOG는 근무자들의 Gen-

eral Orders(위병일반수칙)와 Standing

Orders(근무수칙)를 숙지하고 있는가를 점

검 및 확인한다.

PT는 주간근무의 경우 오전 6시, 야간

근무의 경우 오후 6시에 실시하고 있다. 탱

고경비중대는 보병부대의 특성상 타부대와

차별되는 높은 체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에서 63빌딩에 이르는 10km의 거리를

달리기도 하며 보통 4∼5마일을 뛰고 금요

일에 있는 중대 PT 때는 6마일 이상을 뛴

다. 그 외에는 분대장의 인솔하에 PT를 실

시한다. 탱고경비중대 선임병장의 경우 전

입당시 189점이었던 PT점수가 296점으로

올랐을 정도로 엄격한 PT를 자랑한다.

수요일 오후에는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미군교관이 두 명 이상 참가해서 토론식 수

업을 하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 부중대

장이나 소대장 혹은 분대장급 이상의 미군

들과 함께 영어수업을 진행한다. 얼마전에

는 영어수업시 개고기 문화에 대한 토론과

미스코리아 문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

다. 앞으로는 부대관련사항과 시사적인 주

제를 선정하여 토론식 영어수업 정착에 만

전을 기할 예정이다.

탱고경비중대 부중대장 John Sandler 중

위는 "카투사들은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

으며 두 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유능한

인재들이다. 그런 점에서 TANGO 경비중대

카투사뿐 아닌 전체 카투사를 높이 평가한

다. 또한 카투사는 계급이 한 단계씩 올라

갈수록 그에 걸맞는 업무수행능력을 하나

씩 하나씩 갖춰나간다.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일병과 상병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

을 수 있는데 카투사는 그렇지 않다"고 카

투사를 높게 평가했으며 탱고경비중대의 김

경천 선임병장 역시 "부중대장은 중대 카투

사들로부터 상당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

습니다. 그는 OCS장교이고 과거 병사시절

Camp Jackson에서 PLDC를 나와 카투사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죠. 그래서 카투사들

의 교육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 카투사

토론식 영어수업에 교관으로 참여하고 있

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가초청

과 지역안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카투사에 대한 미군의 인지도가 상

당히 좋아서 개고기까지 같이 먹으러 다니

는 미군이 있을 정도입니다. 간혹 근무를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마찰이 있기도 하지

만 그것은 비단 우리 부대만의 문제는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탱고경비중대 카투

사들과 미군과의 관계를 피력했다.

탱고경비중대 1소대 2분대 부분대장을

하고 있는 안영민 병장은 "벙커에서 Stand

To 자세를 취하고 기지방어를 하는데, 겨

울에는 너무 추워서 장갑을 껴도 손과 얼굴

이 얼어 붓는다. 그렇게 2박 3일, 3박 4일

간 지속하다보면 무척 힘들지만 같은 조원

들끼리 모여 함께 하다보니 힘든 걸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근무시의 어려운 점이 있지

만 보람도 있음을 밝혔다. 얼마 전에는 506

부대의 EIB Training에  탱고경비중대의 카

투사 두 명이 참가했는데, 그 곳의  506부대

원들 역시 탱고경비중대원들의 능력을 인

정했다.

마지막으로, 탱고경비중대 내에서 진행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카투사 신문화

창조의 기운이다. 기본·자율·책임이라는

대명제하에 카투사들 스스로가 예전의 구

태의연한 정형화된 카투사의 모습에서 탈

피하여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정

확히 인식하고, 자율과 책임하에 그 기본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식전환이 그 주요 내

용이다.

김경천 선임병장은 "예전 통합정훈시간

에 용산지역대 지역대장 이재율 중령님께

서 말씀하신 바 있는 용산카투사의 용감한

카투사로의 전환론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며 "대부분의 카투사들이 힘든 훈련에 참여

하기를 꺼리는 것이 사실인데 가장 힘들기

로 유명한 EIB 훈련에 카투사가 자원 참가

해 동료 미군들에게 깊은 인상과 신뢰를 받

고 있다"는 것을 그 예로써 강조했다.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일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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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ELLER

WEBSITE

사회적 관습과 편견을 재치있게

헤쳐나가며 일과 사랑을 성취해가

는 욕심많은 30대 독신여성 브리짓

존스. 작가는 이 책을 런던 <인디펜

던트>지에 연재해 남녀 독자들의 유

례없는 인기를 모았던 동명의 고민

상담 칼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고 한다. 소설로 출간되자마자 폭발

적인 인기를 얻어 현재 20 개 나라

에서 번역되어 전세계적으로 인기

를 얻고 있다. 영화로도 얼마전 완

성되어 국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로 Camp Humphreys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심있으면 이용

바람.

헬렌 필딩/ 문학사상사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인디음악계에 여러모로 많은 지

원을 아끼지 않는 옷회사 쌈지가 만

든 인디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이다. 인디음악 중에서

도 모던록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시간으로 성문영 씨의 인터넷 방

송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인디

록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의

실시간 공연 라이브 비디오도 볼 수

있다. 추천 뮤직비디오의 설명과 실

시간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인디음악

계 소식과 밴드들의 프로필 등의 자

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당히

괜찮은 사이트이다.

SSAMNET

http://www.ssamnet.com

Fourth of July Celebration

지난 7월 4일은 225번째 맞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 미국은 1776년 7월 4

일 비로소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단순히 영

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나라의 광복절보다 오히려 개

천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

년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이다.

미국이 독립을 선포하기 전 아메리카 대

륙에는 유럽인이 건너와 세운 13개의 식민

지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이 영국의 식민

지 착취에 항거하여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

데 그것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정부

와 국가였다. 사실 독립전쟁에 모든 식민지

주민이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선각자

들의 결단에 의해 미국의 초석이 놓여졌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독립

군이 될 것이냐, 왕당파가 될 것이냐. 영국

의 왕을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

는 조국을 버릴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지금 와

서 보면 자명한 선택처

럼 보여진다. 그러나 당

시로서는 상당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

제가 없던 인간관계를 찢어놓아 친구간이

나 가족간에도 많은 슬픔을 가져왔다. 그러

나 미국인은 그 갈등을 원만히 극복했다.

독립전쟁으로 수많은 미국인이 희생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이 끝나자 그 상

처를 바로 치유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매

진하여 현재 미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용산 사우스 포스트의 롬바르도 필드에

서도 독립기념일을 자축하는 행사가 펼쳐

졌다. 정오에 재즈록 바이올린 플레이어 유

진박의 열정적인 무대로 시작한 이날 행사

는 MWR소속 밴드들의 공연과 물마시기 대

회, 캔디 빨리 먹기, 댄스 콘테스트 등  각

종 게임으로 축제분위기를 한껏 드높였으

며 저녁 6시 Solid Base의 무대와 불꽃놀이

축제, 국방부 밴드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8군본사 G-6

PRM의 장원 병장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외부사람들 부르지 않고 미군들끼

리만 행사를 준비해서 작년보다는 썰렁한

느낌이 있다. 그래도 부끄러움 없이 즐기

는 미군들은 보기 좋은데 한국사람들이 많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소감

을 말했으며 2 5수송대대 소속 Shaun

Salmon 소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처럼 즐길 수 있는 멋지고 좋은 날이다.

이곳에서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하니 고

향에 온 느낌처럼 편하다"고 말하며 이날

을 함께했다.

이날 저녁 불꼿놀이를 지켜보는 미군들

의 표정에서 세계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역력하게 느껴졌다.

사실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

성과 애국심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측면이

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러

한 애국심이 생기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

편으로는 그 같은 나라사랑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배

울 것이 있으면 배우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

각한다.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카투사 신문 박준영

일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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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MOVIE

Eng l i sh  Common E r ro rs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제  1 0 장

The Shining

감독: 스탠리 큐브릭

주연: 잭 니콜슨

납량특집으로 어느덧 공포영화의

고전이 되어버린,  이제는 고인이 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80년작

'The Shining' 을 추천한다.  큐브릭

은 이 영화에서 핸드 헬드 카메라를

응용한 스태디 캠을 직접 고안하여

유려하고 아주 인상적인 씬을 만들

어냈다. 특히 마지막 눈 쌓인 미로

에서 펼쳐지는 추격장면은 조명과

스태디 캠으로 공포영화 사상 가장

뛰어난 명장면을 연출해 낸다.

2. 좋은 사람/ 토이

3. 난 여자가 있는데/ 박진영

4. 처음처럼/ 성시경

5. 축복/ 강성훈

6. 비/N.R.G

7. 벌써1년/Brown Eyes

8. Game Over/Baby Vox

9. 사랑하니까/ 문차일드

10. 아름다운 날들/ 장혜진

11. 백전무패/ 클릭비

12. 당신은 모르실거야/ 핑클

13. Crying/플라워

14. 추락/ 백지영

15. 백일기도/ 샾

미안해요

김건모

u생 활 속 의  문 법

뉴스에서 발췌해 온 다음 글은 읽으며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함께 바르게 고

쳐볼까요?

U.S. company, Moller International, has

developed a Skycar, a mini-airplane that

can travel at speeds of about 380 miles

(620 km) a hour and reach an altitude of

30,000 feet from a vertical takingoff.

Moller spokesman Jack Allison said the

vehicle would lift off on their inaugural flight

in California at the end of the July.

He said the Skycar had a range of 560

miles (600 km) and could carry four pas-

sengers in a pressurized cabin.

At the moment a prototype vehicle cost

$995,000 but the company hopes eventu-

ally to be able to offer the Skycar for

roughly a price of a traditional car.

Moller this summer plans to seeking

certification from the Federal Aviation Ad-

ministration for the Skycar.

1) U.S. company, Moller International

: company는 가산 명사이므로 단수일 때

는 부정관사a를 써야 하지요.

2) about 380 miles (620 km) a hour

: hour의 발음은 [our] 이므로 그에 상응하

는 부정관사는 an 입니다.

3) a vertical takingoff.          : ‘이륙’

은’takeoff’ 이지요

4) their inaugural flight        : ‘한 대의

차량’을 의미하므로 단수 its

5) at the end of the July         : July 앞

은 무관사 이죠

6) a range of 560 miles (600 km) : 1

mile은 대강 1.6km입니다. (560x1.6)

7) a prototype vehicle cost $995,000 :

주어가 단수이므로 동사도 costs

8) a price of a traditional car      : price

는 정관사와 함께 (그 값)

9) plans to seeking certification   : to

부정사가 필요합니다.to seek

Key phrases)

1) vertical takeoff:  수직 이륙

2) inaugural flight:  취항 비행

cf. inaugural ceremony: 취임식

3) have a range of 560 miles:  한번에 560

마일을 운항하다

4) pressurized cabin:  여압실(與壓室)

5) prototype vehicle:  원형(原刑) 차

6) seek certification from the Federal Avia-

tion Administration:  미 연방 항공국에 운

항 허가를 신청하다

번역)

미국 몰러 인터내셔널 사는 시속 380 마

일(620 km)로 3만 피트 항공을 날고 수직

이륙이 가능한 소형 비행기 ‘스카이카’

를 개발했다.

몰러 사의 잭 앨리슨 대변인은 7월 말

캘리포니아에서 ‘스카이카’의 취항 비행

이 있을 거라고 밝혔다.

앨리슨 대변인은 ‘스카이카’가 한번

에 560 마일(900 km)을 운항할 수 있으며,

승객용 여압실에 네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원형 차의 제작 비용은 99만 5

천 달러에 이르지만, 몰러 사측은 점차 일

반차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

망했다.

몰러 사는 이번 여름 미 연방 항공국에

운항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확인하세요 !!!

A U.S. company, Moller International,

has developed a Skycar, a mini-airplane

that can travel at speeds of about 380 miles

(620 km) an hour and reach an altitude of

30,000 feet from a vertical takeoff.

Moller spokesman Jack Allison said the

vehicle will lift off on its inaugural flight in

California at the end of July.

He said the Skycar has a range of 560

miles (900 km) and can carry four pas-

sengers in a pressurized cabin.

At the moment a prototype vehicle costs

$995,000 but the company hopes eventu-

ally to be able to offer the Skycar for

roughly the price of a traditional car.

Moller this summer plans to seek cer-

tification from the Federal Aviation Admin-

istration for the Skycar.

u 외 래 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 하고

원어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 표현에 대

해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1. Let’s go eye shopping.

    ( window shopping )

2. I have H.O.T’s sign.

    ( autograph )

3. Class, no cunning, please.

    ( cheating )

4. I love classic music.

    ( classical music )

5. Korea, fighting!

    ( Go for it! )

6. I ate too much, I feel like overeat.

    ( vomiting )

7. Can I borrow your sharp pencil?

    (mechanical pencil )

1. ‘아이쇼핑’이라는 말을  원어민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

질거에요.  이때는 가서 물건은 사지않고

진열장 창문 넘어 물건을 구경만 한다 하여

window shopping 이라 합니다.

2. 인기그룹H.O.T의 사인을 받을 수는

없고 autograph를 받을 수는 있지요.

sign 이란  ‘기호’, ‘신호’, ‘몸

짓’, ‘신호 보내다’ 의 뜻이고 autograph

는 ‘서명’ 또는 ‘친필’을 의미합니다.

3.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컨닝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군요. 이때도 cheating 이라

고 해야 합니다. cunning은 ‘성질이 교활

한’ 입니다.

4.  고전 음악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classical music 이라 해야 합니다. classic

이라고 할 때는 ‘최고의’, ‘우수한’ 의

의미를 갖고있지요.

5. 이 말이 원어민의 귀에는 “한국 싸

우니?” 라고 들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도 “나가자, 싸우자!” 할 때는  Korea ,

Go for it!

6.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거 같아.”

이때는 overeat이 아니라  vomit 이라는 동

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feel like 뒤에는 동명사를 우선하므로 vom-

iting 이라 해야 합니다.

7. 원어민은 ‘끝이 뾰족한 연필’ 로

들을 것입니다. 이때는 쇠를 기계로 찍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mechanical pencil 이라

합니다.



안  녕  하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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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영화를 많이 보면 영화 보는 눈이 생기고

음악을 많이 들으면 음악 듣는 귀가 트이게

될 것이며 미국사람과 얘기를 많이 하다보

면 영어회화실력이 늘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많

이 하다보면 어떤 여자연예인이 앞으로 크

게 될 것인가 하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 그

러한 점에서 200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서 미로 선발된 백명희양은 올해 입상자 7

명중 가장 돋보였다. 원래 진은 한국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선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미는 예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속설이 있다. 잡지 모

델과 화장품 CF모델로도 활동

한 경력이 있는 그는 미스코리

아 입상자들 중 처음으로 드라

마를 통해 모습을 보여주고 있

으며 예쁘고 작은 얼굴과 큰

키에 날씬한 몸매는 꼭 바비인

형 같다. 그의 꿈대로 한국의

오드리 햅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스코리아에 참가하게 된

계기

제 꿈이 연기자인데요. 대

회에서 꼭 상을 받아 연기자의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하면

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경험도

많이 쌓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

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

었는지

학창시절에는 첫인상이 별

로 안 좋아 보이는지 보통 사

람들이 저를 처음 볼 때마다

새침하고 도도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친

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

이 저에게 잘 접근해 오지 못했어요. 하지

만 저는 외모와는 다르게 원만하고 활

발해요. 제가 먼저 푼수 같은 짓을

하곤 하면 친구들도 좋아하면

서 얘도 괜찮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 친하게 지내

게 됐어요. 대학교에 온 후에는

남녀공학이긴 하지만 남자 친

구들과 전혀 낯을 가리지 않고

편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자기만의 다이어트 방법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뚱뚱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중학교 고

등학교 계속 지나가면서 빠지기 시작하

더라고요. 그렇게 그 때는 아무 노력없

이 살이 빠졌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통통해 보이

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때부터 다

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음

식조절을 하다가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생

각했던 것만큼 큰 효과는 없었어요. 대회

나오기 전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밥 한 공기 먹을 것 반만 먹는 등 피나는 노

력을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청담동 쪽으로 생선회나 일식 먹으러 가

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만의 피부관리법

저희 부모님께서

피부가 굉장히 좋으

세요. 저도 좋은 피

부를 물려받아서 그

런지 피부는 어느 정

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

태껏 여드름 한 번 안

났어요. 그런데 요즘

은 기초화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주근깨

같은 것들이 많이 생

겼어요. 그렇다고 특

별히 관리하는 방법

은 없어요.

-안티 미스코리

아를 주장하는 사람

들에 대한 생각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것을 비판하

는 단체는 꼭 생긴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

렇기 때문에 저희 미

스코리아 선발대회

에 대해서 안 좋게 생

각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만은 않아요.

그것 역시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티 미스코리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저희도 고칠 것이 있

으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

시간이 나면 음악을 듣거

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십자

수를 뜰 때도 있고요. PC방에

가서 인터넷 하는 것도 즐깁

니다. 또 잠자는 것도 좋아해

요. 피부에도 좋잖아요.

-특기

째즈댄스를 배웠어요. 특

히 스페니쉬 스타일의 춤이 저

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

난 5월 26일에 있었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전야제에서

선보인 적이 있어요.

-장래희망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형 남자

물론 첫인상이 가장 중요

합니다. 느낌이 오는 남자였

으면 하고요. 재미있고 웃긴

사람보다는 과묵한 남자 있잖

아요. 경상도 사나이. 그런 사

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키

가 크기 때문에 남자도 키가

크길 바랍니다. 외모는 별로

안 따져요. 예를 들어 연예인

으로 치면 장동건씨.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1년 동안은 미스코리아의 자격

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좋

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

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직 학생으로서 제

할 일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학교공부도 열

심히 할 계획입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제 주위에 카투사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카투사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친오빠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피부로 느

끼고 있는 편일 거에요. 날씨 더운데 몸조심

하면서 남은 군생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사

회에 나오신 후에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틈

틈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일병 박준영

Profile

이름: 백명희

생년월일: 1982년 1월 23일

학력: 서울예술대 방송연예과

2년

 키: 174cm

몸무게: 54kg

신체: 86-60-91


